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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2년 2월 3일(목)

코로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증액 국회 행동 8일차 진행

- 민병덕, 양이원영, 이탄희, 이수진(비), 유정주, 강민정, 최종윤 등 다수 국회의원 동참
- 양이원영“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충분한 지원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

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정무위원회)의 주도로 1월 27일부터 시작된 <추

경 증액 국회 행동>이 금일로 8일차에 접어들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추경 증액 국회 행동> 8일차에는 민병덕, 이수진(비례), 이탄희, 양이원

영, 유정주, 강민정 의원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각각 2시간씩 맡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청 앞을 지키고 있다.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병덕 의원과 이

동학 최고위원이 함께 청와대 분수대를 찾아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최종윤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국회 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현정부 마지막 추경이 될 수 있는 이번 추경예산 총 14조원 중 11조원

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

근 창궐한 오미크론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현재의 

추경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행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추경예산의 충분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2월 3일)부터 2월  중순까지 예정된 국회 심의는 

추경 예산의 분배에 대한 것일 뿐,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기에 지난주부터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고통 속에 시름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입

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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